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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모임 전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주님께 약

속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많이 주

셨는데 그만큼 행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쳐져 있었

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힘이 생겼고, 기

도시간에는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은 주님의 몸인데 그만큼 못해드린 것이 생각나서 

온통 선생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선생님 기도만 드

렸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내 육신 위해서 기도해줘. 

선생 봐서라도 힘을 내야 한다. 

선생 봐서라도 네가 또 일어나야 해. 

내 몸 되어 

그 팔 다리가 부서져라 뛰고 달리는데 

네가 지치면 안 되지. 

불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지체가 썩어 못쓰게 된다. 

깨달았으면 행하고 움직여서 열매를 따는 것이다. 

깨달음의 열매를 얻었으면 

그 육신 움직여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이다. 

취하지 않는 열매는 썩어 새가 쪼아 먹고, 

수고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취해 간다. 

노력하고 얻은 그 수고의 열매를 따라. 

따지 않으면 수고와 노력 없는 자가 따간다. 

섭리사, 움직여서 열매를 따라. 

너희가 수고하여 얻을 곡식들이 있으니 

때가 가기 전에 추수해서 거두어들여라. 

거두지 않아 때가 가면 

노력치 않은 자가 취해가고 

짐승들이 와서 다 먹고 간다. 

해가 저물어 간다. 

해 지기 전에 하루 일은 완벽히 마치는 것이다. 

하루해가 다 가고 있으니 

일어나 나가 곡식을 거두어들여라. 

익은 곡식 거두지 않으면 

수고와 노력이 곡식과 함께 썩어지고 

타인에게 빼앗긴다. 

섭리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 

하늘 창고에 고이고이 저장하여라. 

온전히 내가 받는 제단 가운데 바쳐라.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다. 

왜 이토록 외쳐왔느냐. 

이 한 해를 두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뛰고 달려왔느냐. 

선생은 무엇을 위해 내 육신 되어 뛰어왔느냐. 

너희는 왜 나의 육신 되겠다고 했느냐. 

거둘 것을 거두고 얻을 것을 얻어라. 

지금은 일어나 

네 수고와 노력한 대로 얻을 때이다. 

곧 환란 날이 닥치면 

네 수고를 거둘 수도, 얻을 수도 없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네 수고와 노력이 환란 앞에 썩어지고, 

어지러운 환란 속에 다 잃게 된다. 

한 해 농사를 망치지 말아라. 

한 해의 농사는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거름하고 씨 뿌린 모든 수고를 거두어라. 

네 행한 것의 증표를 내게 보이라. 

네 수고대로 내가 다 갚아 주리라. 

사랑주고, 

마지막 해의 천국 성령을 네게 부어 주리라. 

일어나라. 

저 익은 곡식들을 보아라. 

네 수고와 내 수고, 

선생의 수고로 곡식들이 고개를 숙였다. 

때가 되어 거두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어나 나의 몸 되어 끝까지 행하자. 

나의 몸 되는 것은 끝까지다. 

나의 몸과 선생의 몸 되어 

곡식 거두러 나가자. 

때가 다 가고 있다. 



아직 곡식 얻지 못한 자, 

나의 수고로 네게 얻을 것을 주리니 

손 놓고 구경만 말고 

내게 더 감사하며 생명 곡식 거두러 가자. 

너와 함께하며 

네 손이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네게 꼭 줄 것이다. 

나를 믿으며 

더 큰 감사영광 돌리며 나와 함께하자. 

거두러 나가는 기쁨의 이날, 이때다.

환난 대비하는 이때다. 

낙심만 말고, 걱정만 말고 

나와 함께 거두러 가자. 

눈앞에 파도가 닥친다면 

그에 맞게 싸워 이기고 

지혜롭게 파도를 타고 가는 것이다. 

앉아서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 이루어 

올 한 해, 사랑의 열매를 꼭 맺자. 

기쁨의 열매이다. 

온갖 환란 이기게 하는 열매이다. 

믿지? 사랑한다. 

내 사랑아 안녕.


